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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 

 

GE-WISET ‘2015 글로벌 멘토링’킥오프 

이공계 여대생 30명과 여성 멘토 6인 한자리에 모이다 

 

 
 

 

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(소장 이혜숙, 이하 WISET)와 GE코리아는 6일 올해 ‘GE-WISET 글로벌 

멘토링’에 선발된 이공계 여자 대학생(대학원생 포함) 30명과 GE 여성과학기술인 멘토 6명의 킥오

프 미팅을 가졌다. 

 

이날 행사에는 이혜숙 WISET 소장을 비롯하여 GE코리아 우먼스 네트워크 리더인 이은화 상무, 강

내리 상무가 참석하여 여대생을 격려했으며, GE 여성 멘토와 여대생 멘티는 첫 만남을 가지고 GE 

소개 및 글로벌 기업 인재상 등에 대하여 소통하는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. 

 

멘티로 선발된 전국의 이공계 여대생 30명은 이후 8개월간 GE 여성멘토와 △진학 및 진로 상담 

△전공 정보 취득 △취업 및 생활 상담 등 진학부터 취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멘토링을 경험하게 

될 예정이다. 

 

WISET과 GE코리아는 2012년 6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력양해각서

(MOU) 체결한 후, 매년 공동으로 글로벌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. 2012년부터 2014년까

지 100명 이상의 이공계 여대학(원)생들이 GE-WISET 글로벌 멘토링에 참여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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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혜숙 소장은 “GE와 함께하는 WISET 글로벌 멘토링을 통해 이공계 여대학(원)생들이 글로벌 여

성인재로 성장하여 창조경제시대의 성공을 이끄는 주역이 되길 기원한다”고 밝혔다. 

 

강성욱 GE코리아 총괄사장은 “GE는 이와 같은 멘토링 프로그램은 물론, 기업 내 다양성 확보와 

인재양성을 위해 리더십 교육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. 앞으로도 한국의 

과학기술인력 개발에 기여하는 글로벌 기술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”이라고 강조했

다. 

 

GE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1878년 설립한 전기조명회사를 모체로 하는 기업으로, 전 세계 170

여 개국에서 발전, 항공, 헬스케어, 조명, 운송, 캐피탈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. GE코리아

는 1976년 출범 후 한국 기업 및 정부와 상호 협력하며, 한국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 동

반자로 활동하고 있다. 

 

WISET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아 여성과학기술인 종합지원기관으로 생애주기별 R&D 인력 

육성 및 활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복권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. 

 

문의: WISET 기획정책실 홍보협력팀 오은숙 선임PM (02-6411-1042) 

GE코리아 커뮤니케이션 김수연 차장 (02-6201-4023) 

 

 


